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淵蓋蘇文 서사의 형성과 전승 경로

－연개소문의 형상과 관련하여－

[국문초록]

연개소문은 7세기 중반 고구려 최고의 실력자로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이끌었던 

역사 인물이지만 기록에서 그의 행적은 지극히 불완전하다. 연개소문에 대한 기록이 

전적으로 전쟁 적국이었던 과 을 계승한 의 집권층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이

다. 그 기록에서 연개소문의 삶은 대부분 결락되었고, 선택된 부분 역시 자국사 기술

의 관점에 의해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연개소문은 비정형적인 모습으로 불규

칙하게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우리의 연개소문 이해는 수시로 혼란에 빠진다. 이는 

연개소문 관련 정보들이 이야기의 형성과 전승의 경로를 배제한 채 유통되기 때문이

다. 이 논문은 연개소문 이야기의 형성과 전승의 경로를, 중화주의에 입각한 중국의 

역사기록, 역사 기록에 대한 회의와 이견, 소설, 설화, 그리고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관심 등 5갈래로 나누어 검토한 것이다. 현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연개소문의 형상

은 대개 이 다섯 경로를 통해 빚어진 것으로, 여기에는 한국의 인식과 중국의 인식, 

고대의 인식과 근대의 인식, 그리고 역사와 문학과 설화의 인식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본고는 연개소문의 형상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역사적 인연을 풀기 

위해, 8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연개소문 전승의 형성과 경로를 정리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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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논의는 7세기 중반 고구려의 대당 전쟁을 주도했던 역사인물 연개소문이, 

중국의 여러 층위 기록과 전승에서 어떻게 타자화되었으며,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사의 주역으로 귀환하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주제어] 연개소문, , , 연개소문 등장 중국 소설, 연개소문 등장 중

국 설화

1. 문제제기

연개소문은 세기 중반 고구려 최고의 실력자로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이끌

었던 역사 인물이다 하지만 태어난 해는 아예 알려지지 않고 죽은 해조차 논란

이 많을 정도로 역사인물로서 그의 행적은 지극히 불완전하다 죽은 직후 고구

려가 멸망함으로써 연개소문은 자국사의 관점에서 기록될 기회를 잃어버렸으며

삼국을 통일한 신라 또한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연개소문에 대한 기

록은 대부분 전쟁 적국이었던 唐과 唐을 계승한 宋의 집권층에 의해 주도되었

다 이들에게 있어 연개소문은 왕을 시해하고 唐의 제국주의 질서에 무모하게 

도전하여 자국의 멸망을 초래했던 적국의 정치 지도자에 지나지 않았으며 따라

서 자국사 기술의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기록하였다 그 기록에서 연개소문

의 삶은 대부분이 결락됨은 물론이거니와 선택된 부분 역시 그들의 관점에 의

해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역사의 편향성은 전쟁사 기술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쟁에 대한 해

석과 평가는 상대국의 입장이 상반됨은 물론이고 한 나라 안에서도 지배계층

과 피지배계층 지배계층 내에서도 주류와 비주류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상대

국 비주류 사이의 연계나 피지배계층 사이의 공감도 배제할 수 없다 전쟁 시

기를 장악한 특정 권력과 이념의 금기가 해제되면 다층의 관점과 해석이 나타

나기 마련이다 연개소문은 삶의 일부만이 전쟁 상대국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이는 그 삶의 대부분이 수수께끼 로 남아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억측과 해석

이 시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연 기록 당사국인 중국에서 권력의 금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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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면서 연개소문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이 시도되었다 권력층 내부에서도 입

장에 따라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고 민간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한 해석이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해석들은 서로 넘나들고 만나면서 공식 역사서와는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었으며 야사 소설 설화 공연예술 등으로 전승 경로를 

달리 잡아갔다

한편 연개소문 이야기의 형성과 전승에는 담당 계층과 시대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세기 중국 역사 담론의 주요 등장인물이었던 연개소

문은 그 이후 역사서에서 자취를 감추는 대신 다채로운 문학과 민간전승에서 활

약하는 인물이 되었다 이러한 무대의 전환은 잠복되어 있던 관점과 해석이 표면

으로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국 인물에 대한 주체적인 기록과 평가의 기회

를 갖지 못했던 고구려의 후예 국가에서는 갈수록 연개소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다 특히 고대사를 재인식함으로써 민족 국가적 자아를 성찰하고자 했던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 의해 연개소문은 빈번하게 호출되었으며 그에 대한 새로운 평

가가 시도되었다 이 땅에서 연개소문은 조선조 특히 세기 이후에나 재조명된

다 하지만 자기 기록이나 전승이 빈약했던 탓에 이 새로운 경향 역시 중국의 

기록과 전승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연개소문에게서 외부 세계와 경쟁

하고 대결하는데 필요한 힘을 발견하려는 움직임은 일제강점기에 더 심화된다

오늘날 연개소문은 비정형적인 모습으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우리의 연개소문 이해는 수시로 혼란에 빠진다 이는 연개소문 관련 정보들이 

이야기의 형성과 전승의 경로를 배제한 채 유통되기 때문이다 상상력과 흥미 

위주의 대중문화도 이러한 혼란을 덧들이는 요인이다 연개소문 이야기는 언제 

어떻게 형성되어 어떤 경로로 전승되었는가 역사 기록과 민간전승 그리고 문

학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연개소문의 형상을 어떻게 빚어

냈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의 역사학 문학연구 인류학 설화학 등으로 분과

된 학문 방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제 영역을 넘나드는 통합적 관점의 

수립을 요구한다 이 글은 계보학의 방법으로 이 몇몇 문제에 대한 대답을 시도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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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화사관에 입각한 역사 기록

년 당태종 이세민은 起居注를 맡은 褚遂良에게 史錄에 오른 자신의 득실

을 보아 경계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저수량은 제왕이 자신에 관

한 사록을 본 전례가 없다며 완곡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이세민은 이듬해인 

년 房玄齡을 통해 기어이 사록을 열람하고 자신과 관련된 기록의 수정을 지시하

였다 起居注는 당나라 시대의 사관이다 저수량과 방현령은 모두 기거주의 임무

가 제왕이 보여주는 언행의 선악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그로 하여금 법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대답했다 이 일화는 당나라 시대에 

사관이 당대의 사실을 기록하는 제도가 충실하게 시행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실존 인물 연개소문이 제일 처음 지면으로 옮겨진 것은 아마도 이 사록이었을 

것이다 연개소문 형상의 기원은 바로 이 당의 사록에 있다

현재 이 사록은 남아있지 않으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지어

진 문헌들이다 남아있는 문헌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개소문은 貞觀政要 세기 

전반 를 필두로 하여 通典 년 唐新語 년 등의 저서에 단편적으로 

등장한다 등장 횟수는 많지 않으나 당태종의 통치와 관련하여 연개소문의 출신

과 영류왕 시해 비범한 외모 죽음과 고구려의 멸망 등이 압축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연개소문은 당나라 멸망 후 편찬된 당나라 역사서 舊唐書 新唐

書 資治通鑑 그리고 역대 군신간의 행적을 집대성한 冊府元龜

 에 이르러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된다 기술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내용

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연개소문에 대한 기사는 모두 대동소이한데 이는 

방현령은 이세민의 지시에 따라 당시까지의 국사를 각각 권의 편년체 고조실록과 태종실

록으로 간추려 올렸다 이 내용은 貞觀政要 권 에 보이며 唐新語와 舊唐書 등에도 실려 

있다

정관정요의 경우는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년부터 년 사이의 기록

에 권 通典에는 중국 변방의 국가들 중 高句麗 기사에 연개소문이 등장한다 권 

邊防 東夷 下 高句麗 唐新語에는 연개소문이 보낸 白金을 이세민이 받지 않은 사실이 

실려 있다 권 識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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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저술이 모두 당의 사록을 토대로 지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저술 중 연개소문과 당시 역사에 대한 정보가 가장 풍부한 것은 歐陽修

와 宋祁 등이 편찬한 新唐書와 司馬光이 편찬 책임을 담당한 資治通鑑이다

년의 시차를 두고 나온 두 사서의 가장 큰 차이는 기술체계이다 紀傳體 사서

인 신당서의 경우 연개소문은 열전 권 열전 東夷 高麗 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唐太宗本紀 와 열전에 단편적으로 보인다 체재상 연대와 날짜

가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은 곳이 많다 또 당시의 정치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각 편으로 분산된 내용들을 짜 맞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반면 

편년체인 자치통감의 경우는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전체적인 양상 속에서 연

개소문의 형상과 위상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출입과 

疏密의 차이가 있는 정도이다 이런 이유로 여기서는 초기 역사서에 그려진 연개

소문의 형상을 파악함에 있어 자치통감을 주 텍스트로 삼고 부분적으로 신

당서 등 여타 문헌의 기록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로 한다

자치통감에서 연개소문은 년 정관 년 월 營州都督 張儉이 고구려

의 정치 상황을 보고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한다

신서 신당서 에 이르기를 개소문은 蓋金이라고도 한다 성은 泉이다 스스로 

이르기를 물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아버지 대대로가 죽자 개소문이 

그 지위를 이어야 하는데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여 오르지 못했다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옳지 못한 일이 있으면 폐위되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람들이 이를 불쌍히 여겨 자리를 이을 수 있었다 개소문은 흉포하

여 법도를 지키지 않는 일이 많기에 왕과 대신들이 의논하여 죽이려고 했다 개소문은 

연개소문이 부친의 大大盧 직 계승 과정에 있어 그 잔인한 성격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음을 

알려주는 안의 내용은 신당서에만 있는 것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大人大對盧死 蓋蘇

文當嗣 國人惡之不得立 頓首謝衆 請攝職 有不可 雖廢無悔 衆哀之 遂嗣位 권 東夷

高麗列傳 삼국사기의 蓋蘇文傳 권 은 이 기록을 따르고 있다 大人大對盧死 蓋蘇文當

嗣 國人惡之不得立 頓首謝衆 請攝職 有不可 雖廢無悔 衆哀之 遂嗣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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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눈치 채고 교열하는 것처럼 部의 군사를 모았다 성 남쪽에 술과 음식을 가득 차려놓

고 여러 대신들을 불러 함께 사열식을 보다가 모두 죽였으니 죽은 자가 백 명이 넘었다

그 길로 궁궐에 쳐들어가 직접 왕을 시해하고 여러 토막을 내어 도랑에 버렸다 왕의 

조카 藏을 세워 왕으로 삼고는 자신은 막리지가 되었다 막리지는 중국의 이부 겸 병부상

서와 같다 이에 원근을 호령하며 나랏일을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개소문은 체격이 크

고 모습이 훌륭하며 의기가 거침없고 씩씩하다 몸에 다섯 개의 칼을 차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은 감히 우러러 보지를 못했다 말을 타고 내릴 때마다 귀인이나 무장으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하여 밟았다 밖에 다닐 때는 대오가 정연한데 길잡이가 길게 외치면 

사람들은 구덩이나 골짝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달아나 길에 행인이 끊어졌으니 나라 

사람들이 매우 괴로워했다

이 기록은 세부적인 정보는 충분치 않아도 연개소문과 당대 정치 상황의 많

은 부분을 추론하는 근거가 된다 에서는 그의 성씨를 문제 삼을 수 있는데

모두 泉 으로 되어 있는 중국 역사서의 기록과 달리 그 성이 淵 이라는 학설은 

일찍부터 주장되어 이제껏 통용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이를 따르기로 한다

는 당시 연개소문 및 그 집안의 정치적 위상을 담고 있다 이 구절에서 연개소

문은 년 평양천도 이후 평양을 거점으로 하여 중앙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신

진 귀족의 후예라는 사실이 추론되었다 은 연개소문과 영류왕 사이의 정치

적 대립 연개소문의 시역과 권력 장악 연개소문의 치밀하고 잔인한 성격 등을 

자치통감 권 정관 년 월 丁巳 新書曰 蓋蘇文者 或號蓋金 姓泉氏 自云生水中以

惑衆 蓋蘇文凶暴多不法 其王及大臣議誅之 蓋蘇文宻知之 悉集部兵若校閲者 并盛陳酒饌于城

南 召諸大臣 共臨視勒兵 盡殺之 死者百餘人 因馳入宫 手弑其王 斷為數叚 棄溝中 立王弟

子藏為王 自為莫離支 其官如中國吏部兼兵部尚書也 於是 號令逺近 專制國事 蓋蘇文狀貌雄

偉 意氣豪逸 身佩五刀 左右莫敢仰視 毎上下馬 常令貴人武將伏地 而履之 出行必整隊伍 前

導者長呼 則人皆奔迸 不避阬谷 路絶行者 國人甚苦之

중국의 역사서는 연개소문을 泉蓋蘇文 蓋蘇文 莫離支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조선의 문헌 

또한 대부분 이 표기를 따르고 있다 원래 성인 淵이 泉으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는 이홍직 연

개소문에 대한 약간의 存疑 한국 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참조

임기환 세기 高句麗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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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보여준다 는 연개소문의 웅장한 외모와 넘치는 권위를 는 지

나친 권위주위로 인한 민생의 고통을 암시한다 이를 종합하면 연개소문은 고

구려의 신흥 귀족 세력의 일원으로 전략과 풍모가 뛰어났지만 잔인하고 흉포하

여 弑逆을 일으킨 것은 물론 민생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중 후자는 당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중요한 명분의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연개소문의 弑逆은 고구려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 도발의 결정

적인 명분이 되기는 어려웠다 당나라가 군대를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는 고구려

가 唐 중심의 국제질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한 고구려의 태도를 

주도한 이가 연개소문이었다 년 월 신라는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 백제의 

貢道 차단을 하소연하며 군사를 일으켜줄 것을 청했다 이세민은 相里玄獎을 평

양에 보내 신라를 공격하지 말 것을 설득했으나 연개소문은 고토회복을 들어 

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듬해 월 상리현장은 귀국하여 고구려의 태도를 보고

했다 이를 당제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간주한 이세민은 

전쟁을 결심하고 월 낙양에 행차하여 전쟁 준비를 지휘했고 년 월 親征 

불가 의견들을 물리치고 낙양을 출발한다 이후의 唐軍이 안시성 전투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월에 철군하기까지의 과정은 여러 논의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

다 전쟁은 당나라의 실패로 끝났고 연개소문은 더욱 자신감 있게 대당 강경 

노선을 견지했다

상께서 고구려에서 돌아온 뒤로 개소문은 더욱 교만방자하여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

지만 그 내용은 모두 詭誕했다 또 당나라의 사신을 대하는 태도도 거만하였으며 늘 변방

연개소문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鬚面甚偉 形體魁傑 通典 貌魁秀 美鬚髥 신당서
狀貌雄偉 意氣豪逸 자치통감 으로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의미 내포 사이에는 별 차

이가 없다

이세민은 연개소문의 시역 소식을 접한 이후 빈번하게 고구려 정복의 적기임을 언급했는데 물

론 이는 대내외적 명분 쌓기로 의도된 것이다 년 월의 다음 발언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蓋蘓文陵上虐下 民延頸待救 此正髙麗可亡之時也 議者紛紜 但不見此耳 자치통감 권 

貞觀 년 월 乙巳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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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점을 엿보았다 여러 차례 칙령으로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했지만 침략과 능멸을 

그치지 않았다

연개소문이 대당 강경책만을 고수한 것은 아니다 보장왕과 연개소문은 

년 월 사신과 두 미녀를 보내 사죄했는데 이세민은 친척과 헤어진 여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두 미녀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 기록은 신당서와 자치

통감에 모두 실려 있다 연개소문은 전쟁 발발 전인 년 월에도 白金을 선

물로 보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전쟁 전후는 물론 전쟁 중에도 

사신을 끊지 않는 외교의 공식일 뿐이다 연개소문은 선린우호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위 기사의 내용처럼 강경 또는 주권 외교를 포기하지 않았다 신당

서는 년의 미녀 사건 기사 아래 당군이 요동에서 철수할 때 이세민이 선물

한 弓服을 받고도 연개소문이 사례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공을 폐하도록 했음을 

부가 기술했다 이세민의 弓服 선물은 퇴각할 때 안시성주에게 비단을 하사

하고 안시성주는 성 위에 올라 이세민을 배례 전송했다는 기사와 마찬가지로

손상된 당 태종 의 위엄을 가리기 위한 허식으로 들린다 사실이라면 연개소문

은 이세민의 국제적 체면조차도 배려하지 않을 정도로 거만했던 것이 된다

년 요동 일대를 휩쓸었던 차 高唐戰爭은 당나라의 철군으로 막을 내렸

다 그 이후로 두 나라 사이에 대규모 군사 충돌은 없었으며 연개소문의 대내

외적 위상도 큰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년 연개소문이 죽고 

세 아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자 고구려의 방어력은 급격히 와해되었으며

결국 년 멸망하고 만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주요 세력은 당나라였고 당나라

와의 강경 대결을 주도한 사람은 연개소문이었으며 고구려 멸망의 내적 계기는 

연개소문의 죽음과 아들 사이의 내분이었다 고구려의 멸망은 고구려의 권력을 

자치통감 권 정관 년 월조 上自髙麗還 葢蘇文益驕恣 雖遣使奉表 其言率皆

詭誕 又待唐使者倨慢 常窺伺邊隙 屢勑令勿攻新羅 而侵陵不止

신당서 권 동이열전 고려 初師還 帝以弓服賜蓋蘇文 受之 不遣使者謝 於是下詔

削棄朝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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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하고 對唐 강경노선을 주도했던 연개소문에 대한 당나라의 평가에 있어 치

명적으로 작용했고 아울러 내부 평가와 기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앗아버렸다

唐宋의 역사기록을 종합하면 연개소문은 국내적으로는 君臣 간 강상을 파괴한 

亂臣賊子이고 국제적으로는 華夷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無道戎狄이며 끝내는 

무모한 전쟁으로 敗家亡國을 부른 원흉이 된다 이 세 가지가 곧 중화주의 사관

으로 그려진 연개소문의 형상이다

당송 시기의 역사기록은 이후 막강한 권위를 지니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신

당서와 자치통감 등은 중국은 물론이고 고려와 조선에서도 주요 학습 역사

서였기 때문이다 군주를 시해하고 천자국에 도전함으로써 결국은 나라를 망하

게 한 연개소문의 형상은 무비판적인 독서를 통해 거듭 확대 재생산되었다

河崙 은 지인에게 주는 시의 서문에서 개소문은 凶逆을 행하여 隋

唐의 군사를 불러왔다 개소문이 죽자 두 아들이 권력을 다투어 나라도 이어서 

멸망했다 고 했다 崔溥 는 연개소문은 시역의 죄를 저지르고 

천자의 사신을 모욕하였으니 그 죄악이 천하고금에 유례 없는 亂臣賊子 라며

연개소문을 비범한 사람이라 했던 王安石까지 싸잡아 춘추의 도의를 모르는 사

람으로 매도했다 周世鵬 또한 서경에 부임하는 사람에게 준 시

에서 악업을 쌓고 작은 성에 기대 천자에 저항하였으니 멸망을 재촉한 줄도 

모르고 교만했던 사람이라며 연개소문을 비웃었다

세 사람의 태도는 몇 예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 전기 지식인들은 중국 역사서

하륜 浩亭集 권 送西北面都巡問使平壤尹趙公詩序 蓋蘇文作凶逆以召隋 唐之兵 蘇文

死 二子爭權 國隨以滅

최부 錦南集 권 東國通鑑論 高句麗泉蓋蘇文死 太宗將伐高句麗 聲蘇文弑逆之罪 蘇文

囚天子使 侮慢不恭 其罪惡 天下古今之所無 雖三尺童子 皆知兇逆而唾罵之 柰何王安石 對神宗

之問曰 太宗之不克高麗 以蘇文非常人也 以如是亂賊之魁 謂非常人 則天下古今亂臣賊子 孰非非

常之人乎 安石 心術不正 而學術亦不正 春秋 經世之大典 尤謹嚴於誅亂討賊之義 而安石以謂斷

爛朝報 請於經筵不得進講 蓋不知春秋誅討之義 故其發於議論 告諸人主者如是 富軾 吾東方名士 

於蘇文大逆不道之罪 知之詳矣 雷同安石謬說 謂之才士 何也 其亦不免爲人臣不知春秋之罪矣

주세붕 무릉잡고 권 送許磁之以咨文點馬之西京 可笑蓋蘇文 積惡不自懲 孤城抗

萬乘 促滅反驕矜 顚覆其宗社 糜爛其黎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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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묘사된 연개소문의 형상을 넘어서는 이해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 이러한 태

도는 조선후기라고 해서 불식된 것은 아니었다 그 권위에 위축되어 역사 기록

을 무비판적으로 읽을 때 또 君臣과 華夷 간의 춘추의리가 절대적으로 존숭되

는 분위기 속에서 연개소문은 弑君謀逆의 난신적자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인

식은 중화주의 역사관에 토대를 둔 당나라 실록에서 처음으로 체계화되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위를 업고 뒷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3. 역사 기록에 대한 회의와 이견

이세민은 년 월에 이르러서야 군사를 출동시키지만 고구려와의 전쟁

을 위한 그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었으며 그 태도는 집요했다

당은 년에 이미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죽은 隋나라 군사들을 위

해 제사를 지내주었고 고구려의 전승 기념물인 京觀을 파괴했다 고구려에서는 

천리장성을 축조하여 미구에 있을 전쟁을 준비했다 년 월에는 職方郎中 

陳大德을 파견하여 고구려의 산천지형 및 정치 군사의 허실을 탐지하게 했

다 년 월에는 군함을 건조하고 군량미를 비축하여 운반한 뒤 선제 타

격으로 고구려의 반응을 살폈다 이세민은 장기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며 때를 기

다렸던 것이다

이세민은 장기적인 계획 아래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전쟁이 군주의 독단으

로 벌이는 것이 아니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 여론을 차단했다 년 고구려

에서 귀국한 陳大德은 고구려에 남아있는 隋나라 유민의 참상을 보고했으며

신당서 권 동이열전 고려전

여기에 대해서는 방향숙 세기 중엽 唐 太宗의 對高句麗戰 전락 수립과정 중국고중세사연

구 중국고중세사학회 면 참조

자치통감 권 월 己亥 조 遊歴無所不至 徃徃見中國人自云家在某郡 隋末從軍 沒於

髙麗 髙麗妻以遊女 與髙麗錯居 殆将半矣 因問親戚存沒 大徳紿之曰 皆無恙咸 涕泣相告 數

日後隋人望之而哭者 徧於郊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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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민은 수시로 요동이 수복해야 할 중국의 고토임을 강조했다 민족정서를 

내세워 실지회복론을 주장한 것이다 년 월에는 장안의 통치를 房玄齡에게 

일임하며 일체 사무를 보고하지 말도록 지시했고 월에는 遼河를 건너며 다리

를 철거하였다 결연함의 표시였다 이 외에도 이세민은 병든 군사를 어전에 불

러 위로하고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은 장수의 상처를 입으로 빨아주며 직접 전

투에 참여하여 흙짐을 나르는 등 軍心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

다 또 투항한 고구려의 군사들을 돌려보내는 등 仁愛君主의 위상을 세우기 위

해 부심했다

년 월 幽州에서 이세민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실패로 끝이 났다

당군은 월 일 철군을 시작했고 遼水와 渤錯水를 건널 때 심각한 고초를 겪

었으며 월 營州에 이르러서는 전몰 장졸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는데 곡을 하

며 애도를 다했다고 한다 이세민은 년 월이 되어서야 장안에 도착했다 같

은 해 윤 월에는 그나마 함락시켜 행정체계에 편입시켰던 遼州와 巖州도 폐기

했으니 정상적인 관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신당서와 자치통감은 공히 

당군의 전과에 비해 피해를 미미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년 월 장안

에 도착한 이세민은 李靖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천하의 많은 병력으로 작은 오랑캐에게 곤란을 겪은 이유가 무엇이오

위와 같은 곳 上曰 髙麗本四郡地耳 년 월 낙양에서는 上謂侍臣曰 遼東本中國

之地 신당서 고려전 에는 於是帝欲自將討之 召長安耆老勞曰 遼東古中國地

자치통감 권 정관 년 월 경자 今略言必勝之道有五 一曰以大擊小 二曰以順討逆

三曰以治乘亂 四曰以逸待勞 五曰以恱當怨 何憂不克 布告元元 勿為疑懼

신당서 고려전 에서는 출발한 육군 만과 수군 만 중에 전사자는 각각 천여 명과 수백 

명이라고 했으며 자치통감 년 월 丙申 조에서는 참수한 고구려 병사가 만임에 비해 

자국 전사자는 천 명 정도라고 했다

자치통감 권 정관 년 월 己巳 조 吾以天下之衆 困於小夷 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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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민은 실패를 자인했던 것이다 설사 당군의 피해가 기록처럼 미미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기울인 노력과 수많은 인력 물력을 감안하면 실패한 전쟁

이었다

역사기록이 온갖 수사와 장치를 동원해서 아무리 은폐하려 했어도 실패라는 

사실 자체를 다 감출 수는 없었다 전쟁 실패에 대한 인식은 당대에 이미 주류 

담론의 틈새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魏徵 과 관련된 일화는 그 

중 한 보기이다 위징은 직간으로 태종을 보필했던 측신이었다 년 위징이 

죽자 태종은 친히 제문을 짓고 비석 글씨를 쓰고는 자신의 득실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잃었다 탄식했다 하지만 월 위징이 천거한 인사들이 잇달아 역모

와 무능으로 탄핵되자 위징이 개인 당파를 세웠다고 의심하여 비석을 쓰러뜨리

게 했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군대를 돌이켜 요수를 건넌 이세민은 만약 위징

이 있었다면 나로 하여금 이 전쟁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고 탄식했다고 

한다 이 말은 세기 전반에 劉餗이 편찬한 야사집 隋唐嘉話에 처음 보이며

신당서 권 위징열전 와 자치통감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이 일화는 이후 당나라가 전쟁에서 실패한 논거로 널리 인구에 회자되었다

년 남경 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정몽주는 蓋州를 지나며 安市城懷古 란 

시를 지었다 년 안시성 싸움을 회고한 것이다 여기서 정몽주는 당태종을 

힘자랑이나 하려고 우쭐대다가 비웃음의 대상이 된 馮婦에 견주며 조롱했다

년 건륭제 즉위년에 동지부사로 압록강을 건넌 李德壽는 봉황산성을 지나

며 군사를 돌이키며 시름에 겨워 위징을 비석을 다시 세우게 한 이세민의 고사

를 떠올렸다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 북변의 봉황산성을 안시성으로 

隋唐嘉話 권 상 제 칙 若魏徵在 不使我有此擧也 劉餗의 생애와 수당가화의 제 특징

에 대해서는 최미진 隋唐嘉話의 文獻的 價値 및 校釋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

조 이 논문에는 수당가화의 원문 및 역주도 실려 있다

정몽주 圃隱集 권 安市城懷古 黃金殿上坐垂衣 百戰雄心不自持 想見太宗親駕日 宛

如馮婦下車時

이덕수 西堂私載 권 安市城 鄭公墓草欲披離 安市城邊戰角悲 生前幾許廷爭力 只博

軍回竪踣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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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했다 이러한 인식은 비단 조선의 문사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건륭

제는 년 薊縣에 있는 盤山行宮에 행차했을 때 당태종이 갑옷을 말렸다는 

晾甲石에서 그의 경박한 거조와 실패를 읊조렸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이들

의 생각은 모두 당태종의 실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실패를 나타내는 가

장 유력한 표지는 위징과 관련된 일화였다

당태종의 성공이 과도하게 포장될수록 그 맞은편에 있었던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당태종의 실패가 부각될수록 연개소문의 반

등 폭은 커질 소지가 있었다 그러한 인식의 단초를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은 북

송의 張耒 이다 소동파 문하의 학사 중 하나인 장뢰는 趙充國論

을 지어 병법에 있어 觀時의 중요성을 말한 바 있다 조충국은 기원전 년 한

나라에 반기를 든 羌族 정벌에 나서 속전속결을 원하는 조정의 뜻을 거스르며 

시간을 충분히 두고 屯田을 경영하며 적들의 연합을 와해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전략으로 큰 승리를 거둔 인물이다 장뢰는 이 글의 말미에서 당태종이 돌

궐과의 전쟁에서는 때를 잘 살펴 승리를 거두었음에 반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그 뒤 태종은 온 국력을 기울여 고구려를 취하려 했지만 용맹한 장수와 병졸들이 앞으

로 나가지 못하고 견고한 성에 막혀 머뭇거리다가 물러난 것은 어째서인가 개소문은 

영웅이었지만 이미 망해버린 나라로 간주함이 지나쳤던 것이다 고종 때에는 개소문이 

죽었으니 李勣 한 사람만으로도 취하기에 충분했다 이적의 재주가 어찌 태종을 능가했

겠는가 상대방의 때가 달랐던 것이다

欽定御製詩集 권 題唐太宗晾甲石 蓋蘇文叛事親征 晾甲因傳此石名 創業守成殊理

道 太宗開創主也 天下既定 斯為守成之君 以海外叛蠻而事親征 失輕重矣 拒人矜已失

權衡 魏徴已仆墳園碣 仁貴徒攻安市城 糧盡師班深自悔 慎終惟始訓猶明

柯山集 권 趙充國論 其後太宗舉國以取髙麗 猛將鋭卒 自以無前 而頓兵堅城 逡巡而

退 何則 盖蘇文之雄 而欲以亡國處之過矣 髙宗之時 盖蘇文既死 則用一李勣取之而有餘 夫

勣之才 豈過太宗哉 敵之時 異也 蘇門六君子文粹 권 宛丘文粹 張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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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개소문은 당태종을 설명하는 자리의 빈객으로 설정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장뢰는 당태종의 실패 원인이 연개소문의 능력에 있다고 명시했다 당의 대군

을 맞아 패퇴시킨 당태종의 야욕을 꺾은 적국의 지도자이자 장수로서 연개소

문에 대한 인식은 당대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되지만 그러한 인식이 공식

적인 채널을 통해 공시되되는 데는 여러 가지 금기가 작용했을 것이다 위 글

도 조충국과 당태종을 이야기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그 시기 연개소문에 대한 

비공식적인 평가가 얼비쳐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연

개소문에 대한 세간의 평을 가늠케 하고 나아가 연개소문을 더 적극적으로 형

상화한 소설 설화와 공식 역사기록 사이의 접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

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년에 간행된 삼국사기에서도 간취할 수 있다 삼국

사기에서 연개소문은 고구려본기 와 열전 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삼국사

기의 연개소문 관련 기록은 대부분 신구 당서와 자치통감의 기사를 취합

해서 엮은 것이기에 중화사관이 여과 없이 노출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고

구려를 자국사의 관점에서 기술했던 점들이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중국의 세 

사서에는 보이지 않는 몇몇 구절이 눈에 띈다 가령 년 당태종의 죽음을 거

론하며 당태종이 붕어하면서 유언으로 요동 전역을 그만두라는 조서를 남겼

다 고 했다 하지만 이는 마침 황제가 붕어하여 전쟁 준비를 모두 그만두

었다 고 한 신당서의 기록이나 고종이 즉위하면서 한시적으로 요동 전역

을 그만두었다 고 한 자치통감의 기록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사서 어디에도 당태종이 고구려와의 전쟁을 그만두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기록

은 보이지 않는다

당태종의 죽음을 언급한 기사 아래 특별히 논평을 달았는데 여기서 柳公權

이홍직 앞의 논문 쪽

삼국사기 권 고구려본기 제 보장왕 하 년 夏四月 唐太宗崩 遺詔罷遼東之役

신당서 권 동이열전 고려전 會帝崩 乃皆罷

자치통감 권 정관 년 월 壬申 限罷遼東之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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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설을 인용하여 주필산 전투에서 고구려와 말갈의 연합군이 사

방 리에 늘어서 있자 태종이 이를 바라보고 두려운 빛을 띠었다 고 했다 또 

六軍이 고구려의 기세에 눌려 거의 떨치지를 못했다 英公 李勣 의 黑旗가 포위

당했다는 척후병의 보고에 황제가 크게 두려워했다 는 구절을 인용하며 결국 

몸을 빼내기는 했지만 위태롭고 두렵기가 저와 같았는데도 신구 당서 및 자

치통감에서 언급하지 않음은 나라를 위해 숨긴 것이 아니겠는가 라며 의문을 

달았다 김부식은 중국 역사 기록의 허점을 간파하였지만 대안으로 삼을 만

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소설의 내용을 보조 사료로 삼아 문제를 제기

했던 것이다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당나라 때부터 지어진 소설은 연개소문의 

형상을 재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김부식은 개소문전 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말했다

송나라 신종이 왕안석과 옛일을 논하다가 말했다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했을 때 무엇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것이오 왕안석이 말했다 개소문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중국 쪽의 기록을 인용한 것이다 신종과 왕안석은 고당전쟁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왕안석은 당태종의 실패를 연개소문의 비범한 능력에서 찾

았다 이 기록의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공식 역사서가 아닌 재야 지

식인의 야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소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부식은 부

득이 중국 사서의 기록을 轉載하면서도 심정적으로 고구려 편에 서서 연개소문

에 대한 유리한 언급을 역사 기록에 끌어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개소문에 대

한 적극적 평가 태도는 앞의 당태종의 실패를 주목하는 태도와 짝을 이룬다 김

삼국사기 위와 같은 곳 史論曰 好大喜功 勒共於遠者 非此之謂乎 柳公權小說曰 駐蹕之

役 高句麗與靺鞨合軍方四十里 太宗望之有懼色 又曰 六軍爲高句麗所乘 殆將不振 候者告英

公之麾黑旗被圍 帝大恐 雖終於自脫 而危懼如彼 而新舊書及司馬公通鑑不言者 豈非爲國諱之

者乎

삼국사기 권 개소문전 宋神宗與王介甫論事曰 太宗伐高句麗 何以不克 介甫曰 蓋蘇

文非常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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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의 기록은 모두 중국 문헌을 인용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니 이러한 인식은 

기실 고려가 아닌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철저하게 중국과 신라 중심의 역사

기술을 고수했던 김부식도 고구려 당의 전투에 있어서는 고구려군을 일관되게 

我軍 으로 표현했으니 이념적 입장과 심정적 관습적 입장 사이에는 미묘한 틈

이 있었다 연개소문에 대한 일말의 호의 또한 그러한 틈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화사관에 입각한 역사 기록은 당태종과 연개소문을 공전절후의 영명한 군

주 패륜무도한 융적의 장수로 뚜렷하게 대비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

도에 대한 의문은 세기 전반부터 이미 제기되었으며 시대가 흘러가면서 일부 

역전된 인식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개소문에게는 단편적이나마 당나라의 대군

을 격퇴하고 고구려의 자존심을 지킨 국가 지도자의 면모가 새롭게 부여된 것

이다 새로운 해석은 역사 기록과 실상 사이의 불일치와 거리에서 나온 것이다

불일치의 정도가 심하고 거리의 편폭이 클수록 실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상상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4. 역사 기록의 울을 넘다, 소설의 등장

대규모 전쟁은 언제나 역사 기술의 중심을 차지한다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고 이민족과의 빈번한 대결을 통해 국가 세력을 확장시킨 당태종 집권기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중에서도 고구려와의 전쟁은 규모가 가장 컸음에 반해

당나라는 물론이요 태종의 체면에도 작지 않은 오점을 남긴 전쟁이었다 승리로 

포장하기에는 해명되지 않는 의문들이 많았고 결정적으로 태종의 생존 기간 고

구려와 연개소문은 건재하였다 당 초기 역사 기록에서 고당전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정사에 반하는 해석이 부단히 제기되어온 이유이다 하지만 역사 

기록에 대한 반성적 검토는 매우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역사 기록이 

지녔던 권위 기록과 사실 사이의 일치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던 관념 그리고 



서사의 형성과 전승 경로   167

중국의 공식 역사 기록에 대항할 만한 여타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등

이 고루 작용했던 때문이다

한편 전쟁은 문학의 입장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소재이다 인간사의 갈등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전쟁은 서사의 본질과 부합하

고 영웅 탄생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영웅서사를 위한 더없는 호재가 된다 또 

전쟁은 두고두고 회고와 반성의 대상이 된다 세기 무렵부터 단편 야사의 소재

로 차용되었던 년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은 이후 민간의 수요에 부응하면

서 세기 중반 무렵부터 소설로 거듭나기 시작한다 이는 역사서사에서 허구

서사가 파생되어 독립하여가는 중국 歷史演義 전통의 흐름 속에 놓여있다 이들 

소설은 역사기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소설은 사실을 표방하지 않고 국가 기관의 통제를 받지도 않았으며 저

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었다 더구나 소설의 수용층은 역사기록의 독자층과 일치

하지 않았고 그 세계관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소설은 정사의 권위로

부터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원심력을 행사하며 역사 기록과는 다른 경로로 전승

되었다 연개소문은 당태종 시기의 역사를 부연한 몇몇 소설 속에 주요 배역으

로 등장한다

역사가들은 사료의 취사선택 사건의 은폐와 확대 사안에 대한 해석 그리고 

서술의 방식 등에 있어 특별한 권능으로 역사상을 구성한다 역사 기술이 허구

의 속성을 지님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온 명제이며 현대 역사학은 치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명제를 입증하였다 이는 역사기술의 서사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록 사실의 일치를 의심하지 않았던 오랜 관념에 대한 

서양의 경우는 김동진 내러티브적 역사서술의 흐름 靑藍史學  청람사학회

면을 동양의 경우는 루샤오펑 조미원 외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길 의 면 

참조

여기에 대해서는 김동진 앞의 논문 외에 김운찬 역사와 허구 사이 에코의 역사 읽기 이탈

리아어문학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하상복 닥터로우의 역사와 문학의 경계 공간

현대영미소설 권 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이도흠 기억 흔적 그리고 기호 역사

현실의 기억과 흔적의 텍스트화 및 해석 기호학연구 한국기호학회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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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으로서 역사기술의 허구적 속성을 밝혀낸 것이지 허구를 역사기술의 본질

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역사는 여전히 사실을 표방하며 사실성의 정도에 

따라 그 권위가 결정된다 역사가는 일일이 다 재현할 수 없는 세부 사안이나

확인할 수 없는 정황에 대한 기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사실성이란 기준은 사

가의 주관적 상상력의 발동을 견제한다 지배 체제의 유지와 정당성을 기도하는 

권력의 도덕률 또한 史筆의 활동 반경을 제한한다

이러한 역사기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고급 지식 지배

체제의 도덕률에 동의하는 세계관의 공통 기반 등이 전제된다 역사 기술은 지

식과 세계관의 공통분모 위에서 수용되고 재생산되는 것인데 그것은 사회의 극

히 일부 계층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관심이 그 계층에만 국

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재야 지식인이나 기층의 민중 등 더 많은 사

회 구성원들을 위한 역사 지식의 구성과 생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야담 야

사 소설 전설 등의 탄생에는 역사 이해에 대한 재야의 욕구가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소설의 본류를 이루는 歷史演義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당태종 치세의 역사는 그 역동성과 성취로 인해 여러 演義小

說로 지어졌다 이들 작품에서 연개소문은 주요 배역으로 등장하는데 그 형상

의 많은 부분은 역사 기술의 울을 넘어서는 상상력의 힘으로 빚어진 것이다 여

기서는 이들 소설에 등장하는 연개소문의 형상과 그 제반 의의를 검토하려고 

한다 분석할 텍스트는 각각 元 明 淸 시기에 출현한 薛仁貴征遼事略 唐書志

傳通俗演義 說唐後傳 세 편이다

송말원초에 형성된 薛仁貴征遼事略은 평민 출신 薛仁貴가 온갖 장애와 난관

을 극복하고 공명을 드날리는 영웅서사를 담은 講史話本이다 서사는 거의 모

두 설인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초반의 서사 갈등은 두 흐름으로 구성된다 하

이 작품의 내용과 구성상의 여러 특징 역사기록과의 관계와 연개소문의 형상 등에 대해서는 박

재연 薛仁貴征遼事略 小考 중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참조 한

편 박재연은 중국소설연구회보 에 이 작품의 해제 및 번역문을 분재하

였다 원문 텍스트로는 古本小說集成 중국 상해 上海古籍 제 책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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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구려 당 의 국제적 대립구도를 배경으로 하는 당태종 연개소문 葛蘇

文 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설인귀 張士貴 의 국내 계급 갈등이다 연개소

문은 唐 중심의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의 축으로 장사귀는 嫉賢妬能하는 악

질 고위 관료의 전형으로 설정된다 연개소문은 뛰어난 무용과 군사력으로 당태

종을 계속 위험에 빠트리고 장사귀는 설인귀의 공적을 계속해서 가로채고 그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집요하게 그를 죽이려 한다 두 개의 대결 축은 후반으

로 갈수록 설인귀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대결로 모아진다 설인귀는 집요하게 

자신을 해치려는 장사귀의 음모를 극복하고 나아가 천자를 위협하는 강력한 외

적 연개소문을 물리침으로써 영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장사귀의 모해가 집요

하고 치밀할수록 연개소문의 위력이 강할수록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설인귀의 

영웅 속성은 강화된다

연개소문은 이야기 첫머리에 등장한다 그는 년 당나라에 가는 백제 사신

의 공물을 탈취하고 昌黑飛의 이마에 殺兄前殿 囚父後宮 將老兵驕 不堪成事

라고 당태종을 조롱하는 시를 먹물을 새겨 보낸다 크게 모욕감을 느낀 당태종

은 전쟁을 결심한다 이 사건은 전체 서사의 출발점이 된다 그 이후 당태종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연개소문의 위협을 받는다 꿈속에서는 목숨이 경각에 달

린 상황에 처해 겨우 깨어나고 鳳凰城 楡林城 思鄕城 에서 연개소문 군대에

게 포위를 당했다가 설인귀의 도움을 받는다 駐蹕山 전투에서는 李思摩 등 세 

장수가 잇달아 연개소문에게 패하는 것을 보고 크게 탄식하기도 한다 당태종과

의 대결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연개소문도 설인귀와의 대결에서는 현저

한 열세에 놓이며 결국에는 설인귀에게 사로잡혀 당태종에게 초라하게 목숨을 

구걸하다가 참형되고 만다 이야기는 당태종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개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思鄕城은 高隋전쟁 때 패한 수나라 유민들이 세운 성으로 산동반도 登州에 있는 것으로 설정되

어 있다 고당전쟁을 다룬 소설들의 지리 배경은 뒤죽박죽인데 이처럼 산동반도도 고구려령으

로 설정되어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설화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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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귀정요사략은 문헌상 고당전쟁을 허구서사로 지어낸 첫 번째 작품이

다 설인귀는 계급갈등과 민족갈등을 차례로 해결하면서 영웅으로 거듭나는 것

이 서사의 본류이다 두 갈등 중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급갈등인

데 이는 지배관료에 대한 민중들의 반감이 깊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설인귀

의 입신 과정을 서사의 본류로 삼았기에 나머지 인물들은 종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역사 사실의 왜곡이 심각하다 張士貴의 인물형상은 역사기

록과 그것과 거리가 멀고 설인귀와 연개소문의 대결도 모두 허구이다 당태종 

또한 극히 초라하게 형상화되었는데 이는 역사적인 전쟁을 대하는 민중들의 시

선이 장사귀와 같은 지배관료뿐만 아니라 제왕에게도 지극히 냉소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연개소문은 당태종을 조롱하고 당의 침략군에 맞서 태종을 수차례 

위기로 몰아넣다가 설인귀에게 패배하는데 이는 이후 민간 서사문학의 발달은 

물론이고 연개소문의 문학적 형상의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도의 차이를 논외로 하면 이후의 민간서사에서 설인귀 연개소문 당태

종 이라는 힘의 우열 구도는 항수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공식 역사 기록과

는 다른 민중들의 역사인식을 읽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唐書志傳通俗演義는 명나라 말 熊大木의 작품이다 시대 배경은 隋末 이세

민의 거병으로부터 안시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군사를 돌려 내치에 주력하기까

지이다 신구 당서 및 자치통감 등 역사서의 기록을 터와 기둥으로 삼고

허구의 상상력으로 들보와 기와를 올린 작품이다 년 고당전쟁의 경우 당군

의 이동 경로 및 전투 상황 등은 역사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며 역사 기록도 

많은 부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다만 세부 정황과 대사 등은 창작된 것이 많

다 당태종의 일생 정치 행적을 뼈대로 삼고 있으나 그 시기의 정치 상황을 포

설인귀정요사략에 나타나는 역사 사실의 왜곡에 대해서는 박재연 앞의 논문 면 참조

唐書志傳通俗演義는 古本小說叢刊 제 집의 책으로 영인 간행되어 있어 中國 中華書局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소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논자는 燕行路上의 공간 탐색 鳳凰山城 安市城說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

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에서 조선후기 안시성과 양만춘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관련

하여 이 책의 영향력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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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고 있기 때문에 설인귀정요사략보다 서사의 편폭이 훨씬 크다 권 절

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개소문은 권 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흥미와 

민간의 요구에 맞춰 역사 상황을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구성하다보니 고구려 

내부의 정황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고구려 장수가 명가량 등장하며 침략

을 당한 고구려의 입장도 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도 연개소문은 역시 전쟁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등장한다 당태종

이 裵思庄을 고구려에 파견하여 신라의 貢道를 차단한 책임을 묻자 大對盧는 稱

臣進貢하여 국가의 안위를 도모하자고 건의한다 왕이 이를 따르려 하는데 연개

소문이 사나운 목소리로 대대로의 나약함을 꾸짖고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다 연개소문은 자기가 있는 이상 당이 고구려를 엿볼 수는 없다며 신라를 먼

저 쳐서 당의 날개를 자르고 백제 등 이웃나라들과 연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

의 배후를 습격하게 한 뒤 자신이 직접 쳐들어가면 당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목은 완전 허구이다 고구려에서 배사장을 안시성에 가두고 연개

소문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자 당에서는 相里玄奘을 파견하여 고구려를 설득한

다 相里玄奘은 연개소문으로부터 그대는 辯舌을 좋아하는데 裵思庄의 경우를 

보지 못했는가 라는 말을 듣고 입을 다문 채 돌아와 당태종에게 보고한다 相

里玄奘의 파견 및 그 이후의 사건 전개는 역사서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후 연개소문은 배후에서 외교와 지원 등 전쟁의 전체 판도를 지휘하는 

성은 原 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호칭은 대부분 성씨를 뺀 蓋蘇文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가끔 莫

離支로도 일컬어진다

新城 전투에서 고구려 장수 金精通은 당 장수 曺三良에게 唐主는 이미 관중을 차지하였으니 

자기 강토나 보전하면 충분할 걸 무슨 일로 우리 영토를 침입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 하느

냐 唐主已都關中 自保疆土足矣 何乃又侵吾境 自來送死耶 고 꾸짖는다 절 黃龍坡 전투에

서도 歐飛는 비슷한 내용으로 張士貴를 꾸짖으며 절 建安城에서 사로잡힌 盧漢三은 끝까지 

당의 장수들을 꾸짖으며 장렬하게 죽어간다 절

唐書志傳通俗演義 권 절 忽一人厲聲進曰 大左丞何其弱也 衆視之 其人貌質魁秀

濃眉美髥 乃本國專臣莫離支蓋蘇盖文也 穿帶魁服 皆飾以金玉 佩三口飛刀 有萬夫不當之勇

立朝中 左右莫敢仰視 是日奏高麗王曰 中國有征伐之兵 吾國有豫備之固 唐天子只好平服他

處 蓋蘇文在此 彼敢正視高麗耶 大王且把使臣監了 先統本國精兵 臣請先伐新羅 以剪中國輔

翼 然後遣人结連百濟 許以附近封邑 與之乘勢長驅 入關关中 使百濟跨海襲其後 吾出新城攻

其前 唐之君臣 便有吕望之才 馬援之勇 可能當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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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만 담당하며 시종 奸臣으로 지칭된다

薛仁貴征遼事略과 달리 唐書志傳通俗演義는 정통 역사연의를 표방하였다

기본적인 사실을 토대로 서사를 구성하였으며 역사 기록을 서사의 얼개로 삼고 

있다 이는 두 작품이 작가의 지적 수준 미의식 대상 독자층 등에 있어 근본적

으로 상이한 입지 위에 서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쟁의 발단을 신라의 入貢

路 차단 호소로 설정한 것이나 안시성 싸움에서 실패하고 군사를 돌이키는 

결말은 역사 기록과의 부합이라는 측면에서 전연 무리가 없다 호풍환우하는 고

구려 장수 束頂漢이나 고구려 동맹국으로 鐵勒國을 등장시킨 것은 그러한 원칙

에서 어긋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梁萬春 등 고구려 장수들을 

대거 등장시킨 것은 서사의 긴장감과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볼 수 있다 연개소문을 對唐 강경책의 주도자이면서 전쟁의 배후 조정자로 설

정한 것은 당시 고구려의 정치 상황이나 역사 기록에 그가 전투 현장에 나타나

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사 구성의 상상력이 당시의 역사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범주 안에서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唐書志傳通俗演義에서 연개

소문은 대당 강경책으로 전쟁 발단의 동기를 제공하고 외교 및 전쟁을 막후에

서 조정한 정치 실력자로 그의 최후는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說唐後傳이다 이는 康熙 연간에 간행된 說唐
의 후속편으로 세기 후반 乾隆 연간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說唐三傳과 하나로 묶여 說唐全傳으로 통칭되기도 한

다 薛仁貴征遼事略과 唐書志傳通俗演義에 비해 역사 기록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백화체를 전용하였다 이러한 문체와 내용상의 특징은 이 

작품이 앞의 두 작품에 비해 훨씬 더 민간의 수요와 상상력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개소문은 회에서 회에 걸쳐 등장하며 서사의 전면에서 당태

고당전쟁 발발의 직접적 계기가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여 신라의 入貢路를 차단한다는 신라 

사신의 호소 년 월 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기동 세기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신라

의 삼국통일 전략 신라문화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면 이는 薛仁貴征遼事略

의 百濟 昌黑飛 설정과 분명하게 대조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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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및 설인귀와의 武勇과 군사 대결을 주도한다 무술과 무기를 제공하며 때로

는 직접 지원도 마다하지 않는 신선이 등장하고 이웃 나라들과의 군사적 연합

도 대규모로 펼쳐진다 說唐後傳에 나타나는 인물 사이 힘의 우열 구도는 

薛仁貴征遼事略이 처음 제시한 설인귀 연개소문 당태종 의 그것을 따르

고 있는데 그 등장 빈도와 비중에 있어서는 여타 작품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

로 연개소문의 위상은 높게 설정되어 있다 연개소문은 수많은 전투에서 당태종

을 압도하며 전쟁의 전체 국면을 이끌어간다 說唐後傳은 앞 두 작품이 보여

주는 연개소문의 형상을 통합하면서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중에서 연개소문의 위상이 한껏 부각되어 있는 몇 장면을 소개한다 연개

소문은 不齊國 왕이 당태종에게 보내는 보물을 탈취하고 사신 王彪의 얼굴에 

먹물로 시를 새겨 넣는다 고구려 왕에게 조공하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킬 것이

며 戰書를 나의 아이 이세민에게 전해달라는 말로 마무리하였다 분을 이기

지 못한 당태종은 군사를 일으키지만 그의 굴욕은 갈수록 심화된다 연개소문은 

봉황산의 당태종을 포위하고 위엄이 넘치는 모습으로 당태종을 唐童 으로 호

칭하며 고구려에 귀순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稱臣하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라

고 제안한다 연개소문은 시종 당태종을 어린아이로 취급한다 당태종 휘하의 

네 장수가 잇달아 말을 달려 나가지만 모두 순식간에 연개소문에게 척살 당하

고 만다 이에 명의 장수가 나서 연개소문을 합공하나 연개소문은 신기의 飛

說唐後傳은 古本小說集成 책에 說唐演義後傳 上 下로 실려 있다 中國 上海 

上海古籍 인쇄본으로는 說唐全傳 中國 長沙 岳麓書社 의 說唐後傳 을 참조하

였다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面刺海東不齊國 東遼大將蓋蘇文 把總催兵都元帥 先鋒挂印獨稱横
幾次興兵离大海 三番擧義到長安 今年若不來進貢 明年八月就興兵 生擒敬德秦叔寶 活捉長安

大隊軍 戰書寄到南朝去 傳與我兒李世民 회

해당 주요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大元帥冲出營來 你道他怎生打扮 頭戴一頂嵌寶獅子青銅盔 雉

尾高挑 身穿一領二龍戱水藍青蟒 外置雁翎甲 前后護心 鎖袋内懸弓 右邊插一壺狼牙箭 坐下

一匹混海駒 手端赤銅大砍刀 立住山脚 高聲大叫道 呔 山上唐童聽者 你在中原稳坐龍庭 太

平無事 想你活不耐煩 前來侵犯我邦 今日上門買賣 不得不做 唐童要逃命 也萬萬不能 若降

順我邦 低首稱臣 我狼主決不亏你一家 親王封你的 待保全性命 亦且原为萬人之尊 若不聽本

師之言 管叫一山唐兵盡作刀下之鬼 회



174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47집

刀術로 唐將 명을 일거에 살상한다 또 실제 여러 차례 요동총관을 맡아 고구

려와의 전쟁을 주도했던 尉遲敬德에게도 늙은 몸으로 어떻게 주군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唐童을 잡아 바치면 높은 벼슬을 주겠노라고 조롱한다

연개소문의 위세와 당태종의 굴욕은 회에 이르러 극에 달한다 越虎城

에 있던 당태종은 사냥 중 토끼를 좇다가 일행과 떨어져 혼자 남게 된다 적기

를 포착한 연개소문은 맹렬하게 당태종을 추격한다 다급한 당태종은 蓋王兄

을 연발하며 국토의 반을 잘라 줄 테니 살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다가 막다른 

바닷가에까지 몰리고 말았다 당태종은 계속 목숨을 구걸하였다 당태종의 항복

을 받으면 고구려가 당의 전 국토를 접수하여 천자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연개소문은 당태종에게 降表 작성을 종용한다 당태종이 항표를 쓸 줄 모른다고 

버티자 연개소문은 그 교활함을 비웃는다 종이가 없다고 하면 黃綾 자락에 쓰

면 된다 하고 필묵이 없다고 하자 혈서를 쓰라고 다그친다 당태종은 손가락

을 벴을 때의 통증도 두렵고 온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도 아까워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지만 연개소문은 조금도 사정을 보아주지 않는다 將軍洞 火頭

軍에 편성되어 있던 설인귀에 의해 구출되기까지 무려 여 자 장에 걸쳐 

펼쳐지는 이 장면은 연개소문과 당태종 대결의 압권이다

결국 설인귀의 龍門陣에 빠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연개소문은 목숨을 구하

다가 안 되자 관두자 네가 용납하지 않는다면 말을 멈추고 이 목을 가져가거

라 라는 말과 함께 결연하게 자결한다 설인귀가 떨어진 머리를 창끝에 꿰어 

들자 연개소문의 목에서 청룡이 나타나 설인귀를 바라보다가 떨어진 머리가 끄

덕이고 눈을 감자 비로소 서쪽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청룡은 동방을 표상하

항표 쓰기를 다그치는 장면의 대화 내용만을 원문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天子道 但是紙

多没有在此 叫朕寫在何處 蘇文說 要紙纸何用 你的黄綾跨馬衣 割下一則衣衿 寫在黄綾上

使你們大臣肯服 天子說 蓋三兄 黄綾雖有 無筆難揮 蘇文叫聲 唐童 若用筆寫 難以作證

你把小指嚼碎淋血 揮寫一道血表 待我拿去 회

연개소문의 마지막 장면 원문은 다음과 같다 蓋蘇文道 也罷 你既不相容 且住了馬 拿這头
去罷 便把赤銅刀望頸項内一刎 頭落在水 仁贵把戟尖挑起 挂於腰中 但見蘇文頸上呼一道風

聲 透起現出一條靑龍 望着仁貴 把眼珠一閉 頭一答 竟望西方天際腾雲而去 鲜血一冒 身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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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瑞獸이니 연개소문의 죽음은 자못 신화적인 분위기를 지닌다 연개소문의 

죽음으로 회에 걸쳐 펼쳐졌던 도도한 전쟁담은 마무리되고 당태종은 장안으

로 개선한다 하지만 거대한 파도일수록 餘波가 있는 법이니 연개소문의 존재

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平遼王의 작위를 받고 고향에 돌아온 설인귀는 

獨角牛頭의 괴수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소년을 구하려 화살을 쏘았는데 그만 

잘못 소년의 목을 맞춰 죽이고 말았다 이 소년은 설인귀가 군대에 투신한 뒤 

그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고 괴수는 연개소문 혼령의 화신이었으니 소년의 죽

음은 연개소문의 복수였던 것이다 이로써 연개소문과 설인귀는 모두 승패를 

나눠가지며 둘의 대결은 이 세상의 일로 그치지 않는 여운을 지니게 된다

중국 속문학사에서 연개소문이 설인귀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의 전통

은 다채롭다 여기서는 그 중 세 편의 서사 작품을 분석한 것이다 세 작품 

사이 허구의 정도는 편차가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개소문은 공히 高唐전

쟁의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뛰어난 무용으로 당태종을 위기에 몰아넣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역사기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唐書志傳通俗演義를 제외한 두 

작품에서 당태종은 연개소문에 의해 초라해지는 인물로 격하된다 여기에는 역

사기록의 분식에도 불구하고 당태종은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재야의 역사인식과 

아울러 지배 권력층에 대한 민중의 비판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설인귀 중심의 서사로 실현되었고 설인귀 중심의 민간 서사가 

흥미 위주로 자가발전하면서 대결 또한 설인귀 연개소문의 구도로 정착된다 이

落水 沈到海底 這匹坐騎游水前行 去投别主 不必去表 可憐一員遼東大將 頃刻死於非命 正

是 瓦罐不離井上破 將軍難免陣中亡 蘇文一旦歸天死 高建庄王霸業荒 회

연개소문과 설인귀를 각각 靑龍과 白虎의 화신으로 대비하여 이해하는 방식은 꽤 오랜 내력을 

지니고 있다 신경섭 연개소문 인물 형상 연구 중국 고사의 유래와 변천을 중심으로 동양

정치사상사 제 권 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면 참조

이 사건에 대한 서술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原來這個怪物 有箇來歷的 他却是蓋蘇文的魂靈靑

龍星 他與仁貴有不世之仇 見他回來 要索他命 因見仁貴官星盛現 却他不得 使他傷其兒子

欲絶他的後代 也報了一半冤仇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섭의 앞의 논문과 함께 俗文學中薛仁貴 蓋蘇文故事的由來及演變 아

시아문화연구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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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해서 연개소문은 역사기록과는 다른 차원의 구체적인 목소리와 능력을 지

니고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 형상을 지니게 된다 소설 속 연개소문의 인물 형상

은 역사기록에 나타나는 비범한 면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설인귀의 민

중 영웅적 면모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허구적으로 한껏 부풀려진다

5. 전승의 또 다른 경로, 설화

당태종이 재위하던 세기 중반은 貞觀의 治 로 일컬어질 만큼 전성기였다

당태종은 역대 어떤 제왕도 해내지 못한 대업을 성취했다며 자신의 성취에 자

부가 대단했다 대단한 자부의 근거는 주변국의 평정이었고 이는 많은 부분 

사실과 부합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역사적 대업도 가려주지 못하는 두 오점이 

있었으니 하나는 玄武門의 變 이고 다른 하나는 征東의 실패 이다 덮으려고 

할수록 두 오점은 더욱 커졌고 치적과 오점의 간극은 벌어졌다 이는 당태종이 

지닌 자기모순이고 이 모순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탄생했다 소설에서 연개소문

은 玄武門의 變 을 드러내어 당태종을 공개적으로 조롱했고 四海一統의 포부를 

좌절시켰다 소설의 상상력은 당태종의 두 오점과 연개소문을 연결 지었으니

당태종의 위상이 내려갈수록 그에 반해 연개소문의 위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

다 설인귀는 위기에 빠진 당태종을 구하고 연개소문을 패퇴시킴으로써 민중의 

영웅이자 국가 영웅으로 거듭난다 실제 설인귀는 당태종의 征東에서 입신한 인

물이다

년 월과 월에 각각 신료들에게 말한 아래 구절에서 그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년 월 

辛卯 上曰 朕於戎狄 所以能取古人所不能取 臣古人所不能臣者 皆順衆人之所欲故也 년 

월 庚辰 上御翠㣲殿 問侍臣曰 自古帝王雖平定中夏 不能服戎狄 自古皆貴中華 賤夷

狄 朕獨愛之如一故 其種落 皆依朕如父母 이상은 자치통감 권 

당태종이 요동에서 철수한 뒤 요동을 얻은 것보다 젊은 장수 설인귀를 얻은 것이 기쁘다고 한 

말이 신당서 설인귀전 과 자치통감에 실려 있다 아래는 전자의 예문이다 師還 帝謂曰 

朕舊將皆老 欲擢驍勇付閫外事 莫如卿者 朕不喜得遼東 喜得皦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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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태종과 연개소문 설인귀 세 사람의 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는 서사는 민간

에서 전승된 설화에서도 다양하게 발견된다 소설은 역사기록의 사각지대를 독

자적인 세계관과 상상력으로 복원했다 탄생의 기반과 전승의 방식 계층 지역 

등에 있어 설화는 소설과 또 다른 차원에 놓여있다 설화에는 소설과 같은 자기

규범으로서의 형식이 없고 문자의 구속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그 향유와 전승 

또한 대체로 역사기록이나 소설의 수용자들보다 하층에서 이루어진다 서사 규

모는 구전의 특성상 한 두 건의 간단한 사건을 넘지 않는 단형일 수밖에 없다

설화가 전승의 또 다른 경로라고 해서 그 경로가 독자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소설이 역사기록을 모태로 하거나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탄생했듯이 설화 또한 

역사기록 및 소설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형성 전승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내용의 변개는 물론 첨삭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습의 

설화를 텍스트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핵심 화소는 좀처럼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

실 때문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전승되어 온 연개소문 관련 설화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정리

그리고 연구는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료의 접근에 상당한 제약

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전제하고 지금까지 채록된 설

화를 중심으로 연개소문의 형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설화 자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수집한 것을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는 논자가 최근 몇 년 사이 요동 

일대에서 직접 채록한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여러 인터넷상에 소개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밖에 근대 이전 地誌에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들도 보조

자료로 활용한다 설화의 검토는 전승 경로와 계층에 따른 연개소문 형상의 변

용 및 역사기록 소설과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보았을 때 연개소문 관련 설화의 분포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역사기록상에 등장하는 고당 전쟁 접전지 또

는 고구려 산성이나 관련 지명이 남아있는 곳이다 요동반도의 경우 安市城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요동반도 북단의 蓋州와 海城 일대는 물론 岫巖과 庄河 

등 거의 전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밖에 치열한 전투를 거쳐 함락된 遼陽과 白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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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 燕州山城 일대 그리고 전투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鳳城의 鳳凰山城 烏骨城

그리고 鐵嶺의 催陣堡山城 일대에서도 설화가 채록되었다 둘째 당태종 군대

의 퇴각로 근방의 天津 薊州 豊潤 北京 등지에서도 설화가 전승되었다 이 두 

지역은 역사기록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셋째는 山東半島와 江蘇省 해안의 여

러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설화가 채록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역사기록상 관련성

이 거의 없는 곳들이다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설화는 크게 세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연락체

계 부실로 인한 고구려 성의 함락에 관한 이야기로 요녕성 燈塔의 백암성 수암

의 娘娘山城 장하의 성산산성 등에서 채록되었다 약간씩의 내용 변개가 있긴 

하지만 그 중심화소를 추리면 다음과 같다 연 개소문에게는 淵 蓋蘇眞이라

는 누이동생이 있었다 연개소진은 성을 지키고 있었다 장난으로 봉화를 

올리거나 깃발을 돌렸다 지원군이 급히 왔다가 허탕치고 돌아갔다 실제 

당의 대군이 몰려왔을 때 봉화를 올렸지만 지원군이 오지 않아 성이 함락되었

다 역사기록은 물론 소설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인 연개소진의 등장 연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자 이들 설화에서 연개소문은 배후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인물로 설정되었고 또 성의 함락은 광대한 지역에 흩어져 있던 고구

려의 지휘 및 연락 체계의 약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 사실의 

토대 위에서 형성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기에 몰린 당태종이 계략으로 고구려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다 이들 

설화에 연개소문은 등장하기도 하고 등장하지 않기도 한다 謊粮堆 설화와 積穀

墩 설화가 대표적이다 당태종의 군대가 연개소문 남매의 군대에게 포위당한 데

다 군량미마저 고갈되었다 당태종은 기의 흙무더기를 쌓고 그 위를 곡식 낟

알로 덮어 고구려 군대를 물러가게 했다는 것이 謊粮堆 설화의 골자로 蓋州

논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년 월부터 차례에 걸쳐 요녕성에서 고구려 관련 

설화를 채록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의 일부를 보고하였다 遼東 지역 高句麗 

관련 설화의 문헌 및 현장 조사 연구 고구려의 등장과 그 주변 기초적인 채록 및 지리적 

정황에 대해서는 이 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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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靑石嶺鎭 黃粮堆 마을이 전승의 현장이다 積穀墩 설화는 황량퇴 설화의 그

것과 비슷한데 전승의 현장이 天津市 薊縣 동남쪽 리 王杠庄에서 二里店 사

이라는 점이 다르다 積穀墩은 積骨墩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많은 당군 전사자

들의 유골을 묻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遼陽市 鷄鳴村의 지명 유래담 계주 근

처 豊潤縣의 還鄕河와 高麗鋪 堡 의 내력 그리고 역시 薊縣의 馬伸橋 설화 등도 

당태종 퇴각시의 여러 상황을 말해준다 이들 설화의 전승지는 대부분 당태종 

군대의 이동경로와 멀지 않은 곳이고 또 역사기록의 내적 정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역사기록 및 소설과 다른 상상력과 운동성을 지닌 설화의 속성을 검토

하기 위해서는 산동반도와 강소성 일대에 전승되는 양상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 설화들은 모두 연개소문 군대가 바다를 건너 내침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몇 편의 설화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동반도에 전승되는 설화들

을 살펴보자 당태종은 산동반도 卽墨 지방에서 연개소문의 군대와 대치하다가 

포위 당해 위기에 빠졌는데 金烋의 활약으로 구출되었다 이후 馬山에 김휴를 기

리는 기념물이 조성되고 민간신앙이 발생했다 烟台市 蓬萊縣에는 正晌 解

개주시 홈페이지에서는 위 전설을 언급한 뒤 황량퇴 마을에서 남쪽의 三块石 동쪽의 螞虹

咀에서 시작하여 서쪽의 趙家 및 方團 마을에 이르기까지 대략 사방 되는 너비의 땅에 

크기가 다른 개 반의 土丘가 있으며 현지 사람들은 이를 坨子라고 부른다고 소개하였다

황량퇴 설화는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채호는 북경 근처의 황

량대 설화를 근거로 연개소문의 북경 침공설을 주장했다 신채호 진경환 역주 朝鮮上古史
인물연구소 면

관련 설화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天津日報 년 월 일 자

참조

鷄鳴村과 還鄕河 등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연행록에 기록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馬伸橋 설화에 

대해서는 天津日報 년 월 일자 

참조

원래 이 설화는 청나라 李寅賓이 편찬한 馬山志에 나온다고 한다 이 설화에 대해서는 靑島市 卽墨縣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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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 上營 中營 小雪 大雪 覓鹿夼 臥鹿 遇駕夼村 護駕溝村 古城 大王

廟 摻駕疃村 王溝村 落駕河 灑甲河 將軍洞 등 개에 가까운 지명이 연개소

문 군대의 내침과 관련 있다고 한다 이중에서 大王廟 王溝村 落駕河 灑甲

河 將軍洞 등은 당태종의 패배 및 도주 사실을 반영한 지명들이다 이들 설화

의 전승을 두고 蓬萊歷史文化硏究會에서는 설화적 와전과 역사 사실의 忌諱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설화의 사실 여부는 논지에서 벗어나니 거론하지 

않는다 다만 산동반도는 당지 水軍의 이동경로였다는 점에서 역사 사실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며 아울러 연개소문의 산동반도 침략은 薛仁貴征遼事略에서

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적해두고 넘어가기로 한다

高唐戰爭과 지리적 상관성이 전혀 없는 江蘇省 일대에서 연개소문 관련 설화

가 전승되어온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설화는 連雲港市 宿城 保駕山 宿遷市 靈赭
山 鹽城 建湖縣 辛庄鄕 寶塔村 세 곳에서 채록된 것이 유명하다 세 편 모두 연

개소문의 내침을 배경으로 한다 保駕山은 설인귀가 당태종을 보호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며 여기에는 그와 관련하여 拴馬松 唐王洞 蘇文頂 등의 지명이 

남아있다 당태종은 연개소문에 의해 죽음 직전까지 몰렸다가 설인귀의 도움으

로 살아나고 張士貴의 농간 속에 가려진 천하 將才 설인귀를 얻는다는 내용이

다 靈赭山 설화는 설인귀가 당군의 연패를 끊고 연개소문 군대에게 대승을 

거두었다는 내용으로 藏軍洞 點將臺 冷飯臺 擁煎餠 등의 지명이 남아있다

寶塔村의 朦朧塔 전설은 당태종이 연개소문에게 쫓기다가 묵은 우물에 숨었는

데 거미줄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뒤 그 은혜를 기려 우물 근처에 탑을 세웠

이들 지명 유래와 관련된 구체적 이야기는 蓬萊歷史文化硏究會 賀小倩 편집 蓬萊民間流傳之唐二主征

東史事正訛 膠東在綫 홈페이지 

년 월 일 와 蓬萊人 홈페이지 

년 월 일 참조

이 설화의 전체 내용은 連雲港文化網 년 월 

일 朱文泉 수집 정리 참조

이 설화는 嶂山森林公園을 소개하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져 있다 여기서는 愛自由旅游網

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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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야기다 이 설화에는 당태종이 淤泥河에 빠졌던 내용도 있으며 지금

도 탑의 동북방으로 어니하가 흐른다고 한다

중국 내 연개소문 관련 설화 전승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

태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하지만 이상 살펴본 몇몇 설화를 표본으로 연개

소문의 형상 특징을 설명할 수는 있을 듯하다 역사기록에 나오는 바 접전이 벌

어졌던 곳이나 당태종 군대의 이동 경로 부근에서 채록된 설화는 대개 상징의 

방식으로 사실 정황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기록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당태종

의 곤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는 전쟁을 바라보는 민중의 솔직한 시선

과 판단이 내포되어 있으며 복잡한 전후관계와 권력의 이념적 수사를 배제한 

채 단형의 서사로 전쟁을 그려내고 있어 전쟁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 역사기록에 나오지 않는 지역의 설화에서 연개소문은 침략

자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연개소문은 바다를 건너 당 내지를 선제공격하며 당

태종은 그 때문에 곤경에 빠졌다가 겨우 목숨을 건진다 어떤 연유로 산동반도

와 강소성에서 연개소문 설화가 형성 전승되었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다

만 침략자로서 중원의 황제를 위협하는 연개소문의 형상에는 오랜 세월 중원을 

침범했던 수많은 이민족 지도자의 이미지가 투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설화와 역사기록 설화와 소설의 함수관계이다 설화가 

역사기록이 은폐한 역사적 사실을 독자적으로 담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적으

로 허구인지는 속단할 수 없다 또 몇몇 설화에는 薛仁貴征遼事略이나 說唐後

傳의 내용이 보이고 그중 淤泥河 이야기는 地誌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

아 이들 사이에 상호 영향의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설화가 소설

의 소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소설의 내용이 설화화 되고 지지에도 실리게 된 

이 설화도 많은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의 

朦胧塔景区介绍 를 참조했다

淤泥河는 海城과 蓋州 사이에도 있다 淤泥河 관련 설화는 盛京通志와 蓋平縣志와 같은 地

誌에도 소개되어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 說唐後傳에도 중요한 사건으로 설정되어 있음은 물

론 京劇의 한 제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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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그 선후관계도 알 수 없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연개소문의 형상은 

역사기록보다는 야사에서 야사보다는 소설에서 그리고 소설에서보다는 설화에

서 공격적이고 강력한 면모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당태종의 면모는 그에 

반비례하여 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승 계층이 낮아질수록 자국의 

제왕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던 반면 적국 지도자 연개소문을 더 강력한 인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6. 조선 지식인의 연개소문 재인식

년 박은식 은 우리에게 연개소문에 대한 주체적 기록이 한 

글자 없음을 탄식하였다 비슷한 시기 신채호 는 삼국사기에

서 연개소문 관련 사실은 겨우 蓋金이 金春秋를 館하였다 김유신전 는 한 

마디뿐이요 나머지는 모두 중국 역사기록의 초록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우

리는 연개소문에 대한 차적인 정보와 이야기를 생산하고 구성해본 적이 없다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이는 그간 연개소문 담론에 있어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오랜 세월 연개소문은 중국의 역사기

록 소설 설화들 속에서 생명을 유지해왔다 그 속에서 연개소문은 언제나 타

자였고 연개소문의 형상은 그들의 관점에 의해 일그러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

한 사정은 우리의 연개소문 인식이 중국의 그것과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절에서는 우리의 연개소문 인식과 변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후기 이후 이 땅의 유자들은 동아시아의 중세를 지배한 중화 문화의 보

박은식 泉蓋蘇文傳 緖論 吾國人士 其平生을 敍述 文字도 無고 其風采를 模寫 
畵帖도 無고 其武藝와 劍術을 陳演 戱劇도 無  아니라 但一種口氣가 凶賊이라 罵 
이니 一로써 百을 蔽고 罪로써 功을 掩 것이 可가 白巖朴殷植全集 제 권 동방

미디어

신채호 진경환 역주 앞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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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에 매몰되어 있었다 최대공약수만을 추리면 중화문화는 중국 주류 지배층 

중심의 문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절에서 살펴본 역사기록은 연개소문에 대한 

중화적 인식의 전형이라 하겠다 하지만 비주류 지식인 소설의 독자층 설화의 

전승층에 따라 이야기의 전승 방식과 연개소문의 형상도 변화했다 조선조 지식

인들의 연개소문 인식은 중국의 그것에게서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민족

역사적 차이와 동일성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변수도 작용한다 계층을 떠나 중국

인들의 관점에서 연개소문은 민족과 역사의 타자였으나 조선조 지식인들에게는 

동일자였던 것이다 변화의 핵심은 내면화된 중국인들의 시선 즉 연개소문을 

타자로 간주하는 시선을 걷어내는 것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조선조의 지식인들은 언제부터 연개소문을 민족과 역사의 동일자

로 인식하기 시작했을까 정확하게 그 기점을 잡거나 기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명료하게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 중심의 역사

관과 윤리관으로부터 좀처럼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록으로 

보아 연개소문 인식에서 유교적 도덕과 보편적 중화주의라는 두 잣대를 걷어내

고 민족과 국가적 동일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마련하는 시기는 년 전후

이다 여기에는 세종조 이후 빈번해진 사행과 중국 소설의 수입 증가도 외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의 결정적 내부 요인은 대규모 전란

을 거듭 겪으면서 형성된 민족 국가 차원의 자의식이었다 이 시기의 역사 상

황은 민족 자의식을 일깨웠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고대사에 대한 관심

으로 조금씩 이어졌던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연개소문도 재발견되기 시작

했다

년 임진란 초 尹根壽 는 請兵 차 북경을 오가는 길에 연개

사행로 중 압록강으로부터 遼陽 鞍山 海州에 이르는 구간은 년 고당전쟁의 격전지이다 이 

역사 공간을 밟았던 사행 지식인들은 자연스럽게 고대사를 환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임진왜

란을 전후로 대거 수입된 중국 소설도 연개소문이나 양만춘 같은 고구려 인물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중 唐書志傳通俗演義의 유입과 안시성 양만춘에 대

한 관심 제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승수 앞의 논문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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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의 무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국가의 위기와 연개소문에 대한 

관심이 한 시점에서 일어난 것을 우연으로만 볼 수 없음은 다음의 사례들이 암

시한다 趙緯漢 은 년 연행길에서 봉황산성을 지나며 여기서 

이 성이 安市城 또는 莒州城으로 불리는 사정 안시성과 거주성은 다른 성으로 

각각 양만춘과 盍蘇文 연개소문 의 거점이었다는 견해 그리고 이 일대의 사람

들이 그때껏 연개소문의 강대함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담은 시를 지었

다 몇 해 뒤인 년 허균 은 북경서 돌아오는 길에 湯站을 지

나면서 동부대인의 옛 자취가 莒州城에 남아있다고 하였다 비슷한 시기 이

수광 은 韻府群玉 元 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고구려에는 인물

이 있었으니 소동파가 연개소문을 영웅으로 본 것은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 언급 모두 임진왜란 직후에 나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세 언급에

서 연개소문에 대한 호감이나 동일자 인식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관성처럼 가

해졌던 도덕적 비난의 시선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으로 읽을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조선은 深河戰役 정묘호란 병자호란

을 잇달아 겪으며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고 그 과정에서 강성했던 국

가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연행사들이 사행 도중 고구려를 환기하는 

윤근수 月汀集 권 送李僉樞壽俊如京序 當壬辰亂初 余承請兵之命 自龍灣馳赴鳳凰

城 行過所謂開州城者 山下有雙轎卸在路左 問之 則劉員外與袁主事 捨轎乘馬 往見山上蓋蘇

文墳塋 余之到鳳凰城及往遼東 問蓋蘇文之墳 則人無知者 但聞詔使薛藩之來也 亦歷見蘇文墳

於開州城 墳前有石碑云 墳之在此 可信也

조위한 玄谷集 권 鳳凰城 或曰安市城 或曰莒州城 安市則楊萬春之所守 莒州則盍蘇文

所據也 幾疊靑山古戰場 周遭十里擁金湯 連墻冠岫干星漢 列堞嬰巒束劍鋩 行客謾疑安市

蹟 居民猶說盍蘇強 悠悠往事憑誰問 一抹螺鬟帶夕陽

허균 최강현 옮김 乙丙朝天錄 湯站道中 亂山殘堞尙縱橫 千古興亡感慨情 東部大人餘

舊迹 寒烟衰草莒州城 이 번역에서는 동부대인과 거주성의 의미가 밝혀지지 않았다

지봉유설 권 고문 元萬頃爲李勣草檄 責高麗不知守鴨綠之險 莫離支曰謹聞命矣 徙兵

固守 高宗乃投萬頃嶺外云 是時句麗蓋有人焉 蘇東坡以蓋蘇文爲英雄 亦必有所見矣 밑줄 친 

부분은 韻府群玉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소동파 운운한 것은 앞에 소개한 張耒의 趙充國論

이 蘇門六君子文粹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생긴 착오가 아닌가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명기 조선시대 韓中 지식인의 고구려 인식 고구려의 强盛 과 조선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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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도 부쩍 잦아졌다 고구려에 대한 인식과 연개소문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

는 것은 아니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연개소문에게 부과되어 있는 弑君謀逆 이라

는 윤리적 죄안만큼은 좀처럼 벗겨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개소문에 

대한 동일자 인식은 은미하게 진행되었다 년 金昌業은 북경에서 돌아오는 

길에 千山과 봉황산에서 현지 사람들이 전하는 연개소문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

다 金正中도 년 연행 귀로에 봉황산성 그는 안시성으로 오인 을 지나며 

연개소문 관련 전설을 소개한 바 있다 이들은 단편적인 기사에 지나지 않지

만 오랜 관습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 변

화의 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기 이후에는 이러한 변화에 더하여 虯髥客傳의 虯髥客과 연개소문을 

동일시하는 인식의 흐름이 나타난다 杜光庭 의 소작으로 알려진 규

염객전은 당나라 초기를 배경으로 규염객이 중원을 도모하다 이세민을 보고 

그 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규염객은 년 뒤 동남쪽 수천 리 밖에서 큰 사

건이 일어나면 자기가 뜻을 이룬 것이라는 말과 함께 모든 재산과 조언을 李

靖 紅拂妓에게 남기고 떠난다 과연 년 뒤인 貞觀 년 년 남쪽에서 누

군가 부여국 왕을 시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정 부부는 규

염객이 그 주인공임을 짐작했다 소설은 이정 병법의 절반은 규염객이 전수한 

것이라는 누군가의 말로 마무리된다 고구려가 부여로 되어있고 또 부여의 지

리적 위치가 중국의 동남쪽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그 사건의 

내용이나 시대 배경이 연개소문의 그것과 흡사하다 두 작품을 보기로 한다

구려 계승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면 참조

여기에 대해서는 이승수 조선후기 燕行 체험과 故土 인식 동방학지 연세대 국학연구

원 참조

김창업 민족문화추진회 역 연행일기 권 의 월 일과 일조

김정중 민족문화추진회 역 기유록 신해년 월 일조

규염객전 은 태평광기 권 豪俠 항목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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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염객은 개소문이라 虬髯客是蓋蘇文 

동쪽으로 대국 군대 이끌어 들였도다 勾引東來太國軍 

고려시대 학사들 얘기꺼리 남겼으니 留與高麗學士話

백우전에 눈을 잃은 당태종을 웃는도다 玄花白羽笑唐君

고구려를 하구려라 착각을 하였으니 句麗錯料下句麗

주필산 푸른 데서 군을 돌이켰네 駐蹕山靑老六師

물어보자 장안에서 李靖 따른 홍불기야 爲問西京紅拂妓

규염객이 정말로 막리지였던 것이냐 虯髥客是莫離支

차례로 신광수 와 유득공 의 시이다 두 사람은 당

대의 대표적 문사이고 창작시기는 각각 년과 년이니 두 작품을 세

기 후반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를 표상하는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신광수의 

시는 규염객을 연개소문으로 단정하는 말과 당태종이 안시성 싸움에서 화살에 

맞아 한쪽 눈을 잃었다는 이색 시구의 인용으로 시상을 열고 닫았다 유득공

의 시는 한나라 때 王莽이 고구려를 폄시하여 下句麗라고 불렀듯 당태종이 경솔

하게 군대를 움직였다가 안시성에서 퇴각한 사실로 시상을 열었고 紅拂을 들고 

있던 기녀 張氏에게 규염객이 진짜 연개소문이냐고 묻는 말로 시상을 닫았다

紅拂妓 장씨는 규염객전에서 楊素를 모시다가 李靖과 虯髥客의 비범한 자질을 

차례로 알아본 知鑑 있는 인물이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발언 모두에는 

규염객은 연개소문 이라는 심증이 배어있다

규염객과 연개소문을 동일시하는 견해는 계층을 막론하고 세기 이후 조선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덕무 는 范增 滄海力士 孫權 薛仁

신광수 石北集 권 關西樂府 其 

유득공 泠齋集 권 二十一都懷古詩 高句麗

목은시고 권 의 貞觀吟 楡林關作 에 들어있는 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 는 이후

특히 조선후기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회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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貴 朱元璋 누르하치 등이 원래 조선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가볍게 기록한 적 

있는데 여기에는 신경준 의 견해도 포함되어 있다 성해응

은 여기에 더하여 彭吳를 단군의 신하로 보고 韓終이 辰韓의 왕이 

되었다는 민간의 속설도 소개한 바 있다 이익 은 규염객이 대조

영의 아버지인 乞乞仲象임을 확신했다 규염객과 연개소문을 동일시하는 견해

는 이러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유득공은 위 시에 대한 箋注에서 규염객전 은 

意氣가 桀驁했던 연개소문의 포부와 행적을 그린 것이라고 했다 野乘에서

는 한 발짝 더 나가 연개소문 규염객 또한 뜻을 얻었지만 覇道만으로는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사람을 죽이고 

간을 먹는 규염객의 행동과 왕을 학살하고 시신을 도랑에 버린 연개소문의 행

동 또한 동일시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특정 지역과 관련을 맺으면서 마

치 사실인 것처럼 민간에 널리 파급되고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사의 주요 인물들과 조선을 지리적으로 관련시키고 문학작품 속의 

인물을 조선의 역사인물로 비정하는 이러한 견해들이 왜 세기에 형성되었으

며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

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중국 역사 인물의 고향을 조선으로 설정하는 것과 중국 

소설의 인물을 우리의 역사인물과 동일시하는 것은 같은 현상이 아니다 한자문

화의 내면화에 따른 중국문화와 자국 역사의 동일시 현상 병자호란 이후 淸과 

관련된 수모감과 우월감의 미묘한 혼종 현상 그리고 보편화된 한자문화의 프리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 西海旅言

성해응 經齋全集續集 册 文 三 四郡志序

이익 성호사설 권 의 人事門 虯髥客 과 권 의 經史門 渤海

유득공은 년 二十一都懷古詩 를 지었고 이후 각 시들과 관련된 역사를 고증하여 년

에 주석을 달았다 이 책은 년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이 판본의 원문과 주석은 황순구 역주

二十一都懷古詩 명보출판사 참조

野乘 제 책 唐文士作虯髥客傳 野乘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원문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양의 전설이 채록되어 있는데 그중 몇몇 인물 전설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인물 전설의 형성과 전승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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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을 거치며 생긴 특수한 민족적 자의식의 굴절 현상 등이 현재 내세울 수 있는 

가설이다 다만 여기서 연개소문 이야기로 국한시켜 잠정 결론을 내린다면 이 

시기 일부 지식인들은 연개소문을 호의적인 동일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는 사실이다 이는 오랫동안 중국의 기록에 의해서 형성된 도덕적 혐의와 타자 

인식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규염객전 은 늦어도 세 초에

는 지어졌고 규염객전 이 수록된 태평광기는 세기 이전에 이 땅에 들어

왔다 수용된 지 년이 지나서야 규염객전 이 새롭게 조명된 이유로는 역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 이건창 이 년 지은 시 한 수이다

개소문 떠나간 지 어느덧 천년인데 蓋蘇文去已千年

산꼭대기 음마천에 쇠말뚝을 박았구나 鐵壓山頂飮馬泉

봉씨의 자손들은 모두가 적막하여 奉氏兒孫俱寂寞

용지의 물은 말라 점점 밭이 되는도다 龍池水涸漸爲田

강화도의 여러 역사적 사례를 소재로 지은 절구 연작 중의 하나이다 앞서 말

한 바대로 우리나라에서 연개소문에 대한 차 기록과 전승은 거의 생산되지 못

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강화 고려산의 연개소문 전설 이다 년

에 간행된 地誌에 따르면 연개소문은 고려산에서 나고 자랐으며 거기에는 馳馬

臺와 飮馬井 泉 이 있는데 몽골군이 쇠말뚝을 박아놓았다고 한다 연개소문 전

승이 년대에 저술된 이형상 의 강도지에는 실리지 않았다가 

년대 망국의 상황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은 연개소문의 역사적 발견과 관

이건창 寧齋集 권 古次雜絶 其 시 아래 고려산 꼭대기에 개소문의 飮馬井이 있는데 

왜인들이 쇠말뚝으로 눌러 놓았다 그 아래 봉씨 집안의 용지가 있다 高麗山頂有蓋蘇文飮馬井

而倭人以鐵釘壓之 其下有奉家龍池 고 부기하였다

朴憲用 續修增補 江都誌 제 편 제 장 沿革 제 절 山岳의 高麗山 조와 제 장 名所 古蹟 

제 절의 高麗山五井 및 蓋蘇文舊基 에 관련 전승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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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건창의 시는 지식인들의 관심 밖에 놓여있

던 연개소문이 세기 후반 국난이 고조되는 시기 전통 한학자의 관심권으로 

들어왔음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건창은 음마정에 말뚝을 박은 이는 왜인이

라 하여 강도지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지만 외세 강박의 상황과 관련지어 연

개소문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지시 의미는 다르지 않다

이건창이 위 시를 짓고 년 뒤인 년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讀史

新論 을 연재하면서 연개소문을 동국 역사 천년 제 의 영웅이라 치켜세웠

다 년 뒤인 년 박은식은 독립자주의 자격과 대외경쟁의 담략은 천년 

역사에서 연개소문에게 필적할 자 없다고 높이었다 국권 상실의 직전 직후에

야 연개소문은 다급하게 민족의 영웅으로 역사에서 불려나온 것이다 이 과정에

서 중화적 시선과 유교적 죄안이 일거에 제거되고 연개소문에게는 민족주의적 

영웅상이 투사되었다 그는 사후 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한국사의 한 

주역으로 복원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국권상실기 내내 지속되었으며 많은 

부분은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본 절에서 살펴본 바 윤근수에서 이건창에 이

르는 인식의 편린들은 모두 이를 위한 준비작용 즉 前史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전승과 기록의 부재로 박은식과 신채호는 중국의 자료에 의거하

여 연개소문의 일생과 역사를 재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의 소

설과 설화 그리고 아직까지도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문헌의 기록 등이 대거 역

사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신채호전집 제 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쪽

박은식 앞의 글 결론

박은식과 신채호의 연개소문 인식에 대해서는 유영옥 백암과 단재의 연개소문 인식 역사와 

경계 호 부산경남사학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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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개소문 전승의 반성적 검토

이제까지 연개소문 이야기의 형성과 전승의 경로 그리고 그에 따른 연개소

문 형상의 변천을 검토하였다 이는 연개소문의 역사적 실상을 재현하고자 함이 

아니라 연개소문과 오늘날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인식의 변천을 살펴본 것이

다 연개소문 이야기는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전승되었는데 그 경로는 크

게 역사기록 야담 야사 소설 설화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경로는 각기 다른 

담당층과 세계관 위에 기반하고 있다 나열 순서에 따라 기층 민중들의 참여와 

상상력의 개입 폭이 넓어지는데 전승 경로에 따른 담당층과 연개소문의 형상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역사기록에서 연개소문은 자기 군주를 시해하고 권력을 탈취하고 당 중심의 

세계 질서를 거부하여 전쟁을 초래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트린 도덕적 파탄자

로 그려진다 여기에는 중국 지배층 중심의 중화주의와 유교적 도덕론이 작용하

고 있다 한편 연개소문은 비범한 威儀와 강렬한 武勇을 지닌 인물로 기술되었

다 이러한 기술과 더불어 기록과 실상 사이의 모순은 다채로운 이야기 탄생의 

모태가 되었다 역사기록은 당태종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쟁의 실상을 많

은 부분 은폐하였는데 권력의 금기가 해제된 뒤 당태종의 패배에 대한 진술들

이 단편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주로 비공식 야담이나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

는데 김부식은 일부 그러한 언급을 받아들였다

소설은 세 편을 표본으로 검토하였는데 작가의 지향과 독자층에 따라 내용

상의 편폭이 넓게 벌어진다 역사를 내세운 唐書志傳通俗演義는 역사 기록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하였으며 연개소문은 전쟁을 배후에서 지휘하는 고구려의 

실권자로 등장한다 薛仁貴征遼事略은 설인귀가 무명 소졸에서 국가 영웅으로 

거듭나는 일생을 그린 것인데 연개소문은 당태종을 조롱하고 위협하지만 결국

은 설인귀에 의해 초라하게 죽는 것으로 그려진다 설인귀의 영웅적 면모를 강

조하는 과정에서 연개소문이 일방적으로 희생된 경우이다 說唐後傳에서 연개

소문은 강력한 침략자로 등장하여 당태종을 한껏 조롱하며 설인귀에 의해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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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그 위상과 비중은 설인귀와 대등하다 설인귀정요사략과 설당후전
에서는 산동반도 일대가 고구려 영역이거나 연개소문의 침공을 받는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설화는 그 분포 지역이 요동 일대와 산동반도는 물론이고 江蘇省 일대까지 

뻗어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기록이 담아내지 못한 전쟁의 실상을 암시하는 것

에서 연개소문이 중국의 내지까지 공격하여 당태종을 곤경에 몰아넣는 것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후자의 경우 연개소문의 형상은 침공자의 면모가 짙

어졌다 설화의 내용은 소설의 그것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데 연개소문의 활

동 범위와 침략자의 면모는 소설의 그것보다 넓어지고 강화된다 이는 설화가 

지니는 비규범성과 유동성의 결과로 보인다 산동성과 강소성을 배경으로 하는 

설화의 전승 이유와 그 사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층 정밀한 천착이 요구된다

연개소문 이야기는 철저하게 중국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전승되었다 고구려

를 정복한 신라나 역사적으로 고구려의 후속 국가인 고려와 조선은 연개소문에 

대한 독자적인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민간의 전승도 기록으로 옮겨진 것이 없

다 이는 연개소문 전승에 있어 우리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연개소문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차츰 역사의 동일자로 인식되기 시작

했고 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한국사의 주역으로 위상이 격상되었다 여기에는 

대타적 민족 자의식의 형성과 강화가 주된 내적 동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오

랫동안 기록과 전승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개소문에 대한 연구와 표현 

일체는 중국의 자료에 대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설화와 소

설의 내용들이 사료로 활용되었다

현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연개소문의 형상은 대개 이 다섯 경로를 통해 빚

어진 것으로 여기에는 한국의 인식과 중국의 인식 고대의 인식과 근대의 인식

그리고 역사와 문학과 설화의 인식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본고는 연개소문의 

형상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역사적 인연을 풀기 위해 세기부터 

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연개소문 이야기의 형성과 전승 경로를 정리해본 것이

다 이 논의는 세기 중반 고구려의 대당 전쟁을 주도했던 역사인물 연개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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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의 여러 층위 기록과 전승에서 어떻게 타자화되었으며 다시 어떤 과정

을 거쳐 한국사의 주역으로 귀환하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고구려의 역사가 국권 상실과 함께 강력하게 호출된 것처럼 연개소문이 우

리 역사의 주역으로 귀환한 지는 기실 년이 채 되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온 연개소문은 오랜 세월 중국인들의 다채로운 전승 속에서 그들의 시선에 

물들은 모습이다 중국인의 관점에 의해 형상화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

국화된 인물의 귀환인 셈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우리는 연

개소문을 찾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헌과 현장을 탐문해야 한다 이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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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and Transmission of
Yeon Gaesomun(淵蓋蘇文) Story

－Related to Yeon Gaesomu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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